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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5. 7. 16.(수) 배포 2025. 7. 16.(수) 15:00

국립백두대간수목원, 멸종위기종복원센터-국립해양과학관과 

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생물다양성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공동 캠페인 등 -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멸종위기종복

원센터, 국립해양과학관과 손을 잡는다.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7월 16일 멸종

위기종복원센터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(원장 이규명), 멸종위기종복원

센터(센터장 최승운), 국립해양과학관(관장 김외철)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

한 생물다양성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 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앞으로 ▲공공기관 오픈캠퍼스 등 생물다양성 공

동프로그램 개발·운영 ▲홍보채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·연구성과 공유 

▲생태 보전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키로 했다.

  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“생물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각 

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”며 “특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

육, 연구,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인구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도 적극 

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 장 구본광 (054-679-0901)

서비스본부 교육운영실 담당자 팀  장 임현정 (054-679-0910)



1. 7월 16일 경북도 영양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

업무협약 체결 후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(가운데), 최승운 

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(우측), 최승운 국립해양과학관장(좌측)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2. 7월 16일 경북도 영양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

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
